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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넘어
유통망과
사업
기반으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 그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합니다. 

한국 브랜드가 미국의 유통 채널을 직접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기존 한인 유통업체와 

브랜드 소유주에게 어떤 기회와 과제를 가져올까요?

제2호는 유통망-브랜드-인허가-고객 계약이 거래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이어갑니다. 뷰티 산업의 유통 구조 변화와 함께 의료기기-의료소모품 분야의 

시장 진입 비용, 규제 및 관세 불확실성을 살펴봅니다.

같은 시장에 속해 있어도 사업체의 준비 상태는 다릅니다. 거래처 계약의 이전 가능성, 지

식재산권의 소유 구조, 재무자료의 일관성,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호는 이러한 차이를 사업주가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전체 보고서에는 공개 거래 사례, 산업별 분석, 한국과 미국의 시장 진입 구조, 

거래 유형별 준비 사항과 통합 점검표가 담겨 있습니다. 창간호 이후 세부계 확인된 

정보와 정정 사항도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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